
마을 안 청소년을 위해 시작한 어머니방범대

2015년 2월 퇴직 이후, 그는 ‘우리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을 찾겠다’고 마음먹었다. 

“40년을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저에게 쌓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둘러보던 중 아이들을 떠올

렸어요. 일산3동은 교육·문화마을이라 칭할 만큼 학원이 정말 

많아요. 공부를 마치고 오가는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로 

‘어머니방범대’를 시작했어요.”

청소년들이 학원을 마칠 무렵이 되면, 주변은 컴컴해졌다. 어

두운 골목에 모여 있는 아이들도 자주 보였다. 두 아이를 키운 

어머니로도 그렇지만 학교에 오래 몸담은 선생님의 마음으로

도 그런 모습이 그냥 지나쳐지지 않았다. 

2015년 9월부터 윤기남 회장은 어머니방범대로 열심히 활동

했다. 점차 어두운 골목에 머무는 아이들의 수가 적어지고 마

을이 안정적으로 변하는 게 보였다.

교직 생활의 경험, 마을에 보탬 되는 일로 녹아내다

어머니방범대로 활동하면서 방위협의회 회장직도 2년 가까

이 했다. 뭐든 하면 열심히 하는 터라 자치위원회 활동을 한 지 

1년여 만에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어쩔 수 없이 감투를 

썼는데, 막상 하고 보니 자신에게 더 즐거운 일이었다.

함께하는 고양

실버라이프

01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교무부장, 교감, 교장을 거치면서 서류

를 꾸리거나 행정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 자치위원회에

서 하는 일들이 저에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매일 아침 출근해

서 여러 사이트를 뒤지며 마을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 없나 찾

아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을 했죠. 그렇게 해서 공

모 사업도 많이 수주해냈고요.”

2020년 9월, 경기도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돼 일산3동 

행정복지센터 3층을 교육 커뮤니티 공간인 후곡마을로 리모

델링했다. 또한, 고양시마을공동체에서 지원받아 어르신들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문해교실을 열기도 했다. 그 외 2021년에 

추진한 소통대통 공동체, 후곡소리단도 윤기남 위원장이 앞

장서서 즐겁게 해낸 마을 활동이다. 이런 노력으로 일산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020년 고양시장 표창장과 2021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조직네트워크 분야 장려상을 받았다. 

주민자치회,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2021년 10월 8일, 고양시 39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

치회로 전환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자문과 

심의였다면, 주민자치회는 현안에 대한 결정권이 확대된다. 

“권한이 더 부여된 만큼 책임감도 커졌어요. 세칙을 정하거나 

분과를 구성하는 등 할 일이 많아졌고요. 우리 마을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올해도 열심히 해야지요.”

얼마 전, 주민자치회에서는 후곡교육문화축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온라인 건강 강좌’ 등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구성했다. 

후동공원에 큰 스크린을 설치하고 동영상을 띄워 주민들이 지

나가면서 볼 수 있게 했더니 비대면임에도 마을 축제 느낌이 

더해졌다. 덕분에 “참신한 아이디어 덕분에 즐거웠다”는 주민 

전화도 많이 받았다. 이런 소통이 오가는 것도 고마운 일이다.

‘살기 좋고 사람 좋은 일산3동’. 윤기남 회장은 마을에 대한 애

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 애정으로 앞으로 주민자치회 활동

을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해낼 것 같다. 

일산3동 주민자치회 윤기남 회장

교직에만 40년을 머물렀다. 퇴직하고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니며 여유를 만끽했지만, 교직에만 40년을 머물렀다. 퇴직하고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니며 여유를 만끽했지만, 

이내 무료해졌다. 그러다 ‘내가 사는 일산3동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이내 무료해졌다. 그러다 ‘내가 사는 일산3동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조금씩 마을 일을 하다 보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까지 하게 되었다. 생각으로 조금씩 마을 일을 하다 보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까지 하게 되었다. 

최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마을을 위한 일에 골몰하느라 그의 마음은 더욱 바빠졌다.최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마을을 위한 일에 골몰하느라 그의 마음은 더욱 바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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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삶, 마을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일산3동 주민자치회 브랜드로고 디자인 확정을 위한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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